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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 혐의로 고발
할 것을 의결하고 19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민주노총도 김문수 위원장
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의 고발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를 
모욕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른 소
신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미 대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사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국회모욕죄가 성립되는 것
도 아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
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국회 모욕죄
가 성립될 리 만무하다.

위증 혐의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위원장이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입
증되었음에도 민주노총은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의 규약에 명시된 산별 위
원장 16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제시
는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임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불러서 질의해 놓고 소신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은 사상검
증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국회 환노위는 즉시 고발을 철회하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공개사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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